
[보도자료] 쿠팡,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서 AI 기반 소상
공인 성장 사례 소개
2025. 10. 31.

“쿠팡의 소상공인 성장, AI와 함께” 주제로 이틀간 부스 운영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상점 운영, 판매 인사이트 분석 등 혁신 사례 공유

2025. 10. 31 서울 – 쿠팡이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쿠팡의
소상공인 성장, AI와 함께’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행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
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
들이 참석하며, 쿠팡에서는 조용우 CSR 부사장이 대표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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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전체 판매자 중 약 75%가 중소상공인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위해 전국 물류 인프라망을 공유하고 판매자 시스템 개발에 지
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특히 AI 기반 상품 추천, 스마트 물류·배송 최적화, 판매 인사이트 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등 AI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 부스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에 가져온 변화를 성공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예를 들어, 쿠팡 입점 후 연매
출 30억 원을 돌파한 슈퍼너츠와 아리코, 매출이 77배 성장한 태리제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브랜드를 구축한 허브앤티㈜ 등 다
양한 사례를 통해 쿠팡의 기술과 인프라가 소상공인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품 노출 최적화, 고객 행동 분석, 반품 피드백 분석 등 AI 기술이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식도 부스에서 선보인다. 쿠팡 앱 내 ‘최근
본 상품’ 기능, AI 기반 고객 응대 시스템, 스마트 광고 솔루션 등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조용우 쿠팡 CSR 부사장은 “쿠팡은 기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며 “특히 AI
기술은 소상공인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과 더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도구이며, 앞으로도 쿠팡은 소
상공인과 함께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착한상점, CPLB, 여성 기업, 전통시장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지역 기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의 연결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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